
[국어1]

5.� 바른� 언어생활
02. 우리말의 문장 표현 1학년  반 이름: 

1.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1) 높임 표현 :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청자의 (  높고 낮은 정도  )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

예문 높임의 대상 높임 표현의 종류
할아버지께서 여행을 가신다. 할아버지 ( 서술의 주체 ) ( 주체 ) 높임법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할머니 ( 서술의 객체 ) ( 객체 ) 높임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 청자 ) ( 상대 ) 높임법

Q. 주체란?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 ( 주어 )와 일치
Q.	 객체란? 문장 안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 ( 목적어 혹은 부사어 )와 일치

(1) 주체 높임법 : 서술의 ( 주체 )를 높이는 방법
- 직접 높임 : 높여야 할 대상을 직접 높이는 것
- 간접 높임 : 높여야 할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주체와 관련된 사물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   아빠는 시력이 좋으시다. 

실현 방법
( 주격 ) 조사 ‘-께서’ 사용
주체 높임 ( 선어말 어미 ) ‘-(으)시-’ 사용
특수 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등 사용

예문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신다. 

어머니/께서/노래/를/부르-/-시-/-ㄴ-/-다. ▷ 주격 조사,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

저기 할아버지께서 오신다.

▷ 
아버지께서 방에서 잠을 주무신다.

▷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시다.

▷ 

(2) 객체 높임법 : ( 목적어 )나 ( 부사어 )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 객체 )를 높이는 방법

실현 방법
( 부사격 ) 조사 ‘-께’ 사용
특수 어휘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등 사용

예문

나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나/는/할아버지/께/선물을/드리-/-었-/다. ▷ 부사격 조사,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

하성이 문제를 아버지께 여쭸다.

▷ 
경민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 
선율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갔다.

▷ 



(3) 상대 높임법 : ( 청자 )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2) 시간 표현 ­ 시제 :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현
- 발화시 : ( 화자 )가 말하는 시점
- (  사건시  ) :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1) 과거 시제 :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 앞서는 ) 시제, [사건시   발화시]

실현 방법
선어말 어미 ‘-았/었-’, ‘-았었/었었-’
관형사형 어미 ‘-(으)ㄴ’

예문
나는 어제 도윤이와 비빔밥을 먹었다. / 어제 먹은 비빔밥은 참 맛있었다.

도현이가 야간 자율 시간에 잠을 잤다. / 잠을 잔 도현이가 선생님께 혼났다.

(2) 현재 시제 :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 일치하는 ) 시제, [사건시 =  발화시]

실현 방법
선어말 어미 ‘-는/ㄴ-’
관형사형 어미 ‘-는/(으)ㄴ’

예문
지후가 교실에서 김밥을 먹는다. / 지후가 먹은 김밥에서 냄새가 난다.

예준이가 수업 시간에 특별공부 학습지를 쓴다. / 예준이가 쓴 특별공부 학습지가 찢어진다.

(3) 미래 시제 :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 나중인 ) 시제, [발화시 =  사건시]

실현 방법
선어말 어미 ‘-겠-’, ‘-리-’
관형사형 어미 ‘-(으)ㄹ’

예문
민성이가 수요일 야자에 남겠다. / 야자에 남을 민성이는 슬프다.

나는 내일 준호를 만날 것이다. / 내일 만날 준호는 우리 반이다.

Q. 국어에도 진행상, 완료상이 있을까?

실현 방법

( 종결 표현 )을 통해 실현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격식체

하십시오체
(아주높임)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시지요) -

하오체
(예사높임) 하(시)오 하(시)오? 하(시)오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하게체
(예사낮춤)

하네
함세

하는가?
하나? 하게 하세 하는구먼

해라체
(아주낮춤) 한다 하느냐?

하니?
해라, 하거라

하렴, 하려무나 하자 하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두루높임)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체
(두루낮춤) 해 해? 해 해 해

격식체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표현, 심리적인 거리감 大,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 사용
비격식체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표현, 비교적 부드럽고 친근감을 나타냄,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을 때 사용

예문
(직원이 승객에게) 손님, 위험하니 자리에 [ 앉으십시오 / 앉아라 ].

▷ 격식체, 하십시오체, 명령형 / 격식체, 해라체, 명령형

(학생이 어머니에게) 엄마, 여기를 [ 보게 / 보세요 ].

▷ 
(선생님이 학생에게) 신형아, 이것을 도현이에게 [ 주어라 / 주시오 ].

▷ 




